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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처사가 비록 맑다 하나 어찌 대례를 이같이 박하게 하겠는가. 반드시 가벼이 여김이오. 조카딸의 아름다움으로써 어찌 천금 빙례를 아끼며

형의 위세로써 또 어찌 만금 빙례를 받지 못하겠소."

진담의 냉소 — 임씨 집안이 보낸 채례(예물)가 적다며 혼사를 '값'으로 재는 태도. 예물을 '맑음'으로 기뻐한 정현과 정반대 반응.

33번 직결: '옥패 한 쌍'은 정현(기뻐함)·진명(천금 대신)·진담(박하다)의 상반된 반응을 유발해 혼례를 보는 입장 차이를 드러내는 소재.

"혼인의 빙례는 다소를 의논하지 않네. 성인이 예를 지음에 천금으로 예한다 함은 일찍이 듣지 못하였으니 그대는 어찌 녹록한 말을 하는가."

정현의 반박 — 예물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예의 본질을 따지는 인물. 뒤에서 임규의 외모가 아닌 내면을 알아보는 식견과 같은 결.

대화만으로 인물의 가치관을 대비시키는 국문 장편소설의 전형적 서술 방식.

"임가 빙례가 비록 간략하나 옥패 한 쌍이 기이한 보배입니다. 천금을 가히 대신할 것이니 (…) 마땅히 옥벼루로 답례해 쌍옥이 완전하고 인연

이 빛남을 표하시지요."

진명의 제안 — 옥패에 옥벼루로 답례해 '쌍옥'을 완성하자는 것. 목적은 두 사람의 인연이 빛나게 하는 데 있다.

34번 ① 함정: 이 장면을 '악인 가문이 주인공 가문과 경쟁 구도를 만들어 우위를 점하려 한다'로 읽으면 오독. 진명의 말은 경쟁이 아니라 인연을 기리는 의도

임을 본문에서 확인할 것.

"진 형은 미려한 선비요 임 형은 엄숙한 군자라. 그 얼굴은 진 형만 같지 못합니다."

정연경의 답 — 외모는 진상문이 낫다고 인정하되 임규를 '엄숙한 군자'로 규정. 모친이 실망할 것을 미리 헤아려 말을 고른 총명한 인물.

34번 ② 및 32번 ① 근거: 외양에 가려진 내면적 가치를 알아보는 '식견을 갖춘 인물'의 실증 장면.

얽은 코와 검은 빛이며 넓은 턱이 조금도 아리따운 신랑이 아니요 (…) 장대한 모양이 극히 추했다. 범상한 무리가 어찌 영웅을 알겠는가.

'범상한 무리가 어찌 영웅을 알겠는가'는 서술자가 이야기 밖에서 끼어들어 논평하는 편집자적 논평(서술자 개입). 앞의 '부인과 정현이 그 간교함을 어찌 알

겠는가'도 같은 장치.

31번 정답 근거(④): 서술자 개입을 통한 주관적 판단 제시. 동시에 34번 ④의 '못난 외모 + 영웅적 자질'이라는 새 주인공 유형의 근거.

'정 공이 저런 추한 자를 구해 얻으니 반드시 눈이 분명하지 못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정 소저가 옥연시를 사통해 규방을 더럽게 하니 딸의 허

물을 감추고자 임가에 정혼함이로다.'

겉으로는 임규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던 진상문의 속마음. 표리부동이 그대로 노출된다.

34번 ③ 근거: 인물의 속마음을 직접 제시해 본심·됨됨이를 드러내는 서술. 32번 ②(왕래하지 못한 이유를 병으로 둘러댐)와도 연결.

"모든 노선생이 계시고 또 부친이 계시니 어찌 방자히 잔을 받아 마시겠습니까?"

임규가 진명이 권한 술을 완곡히 사양하는 말. 어른들 앞에서의 삼가는 태도.

32번 정답 근거(⑤): 이는 '허락을 구한' 것이 아니라 '거절'한 말. 선지의 '받기 위해 허락을 구하였다'는 방향이 뒤집힌 함정.

작품 정리

갈래 고전소설(국문 장편 가문소설), 혼사 장애 화소

성격 사실적, 세태적, 교훈적

작가 작자 미상

시점/화자 전지적 작가 시점(서술자 개입·편집자적 논평 빈번)

주제 외양에 가려진 내면적 가치의 중요성과, 혼사를 둘러싼 갈등

특징

뛰어난 외모가 곧 덕성이라는 기존 전형을 깨고, 못난 외모에 덕성과 능력을 갖춘 주인공(임규)을 내세움

서술자가 개입해 '어찌 ~ 알겠는가' 식으로 상황을 직접 논평함

인물의 속마음을 직접 제시해 본심과 됨됨이를 드러냄

예물(옥패·옥벼루)을 두고 갈리는 반응으로 인물들의 가치관을 대비시킴

등장인물

임규: 외모는 볼품없으나 재능과 덕성을 갖춘 인물. 정연양의 정혼자

정현: 정연양·정연경의 부친. 임규의 내면을 알아보고 사위로 삼음



정현의 부인: 임규의 용모를 의심해 직접 보고자 번민함

정연경: 정현의 아들. 임규의 기이함을 알아보는 총명한 인물

진상문: 정연양에게 집착해 혼사를 훼방하려는 인물. 겉과 속이 다름

진담: 진상문의 부친. 예물의 많고 적음으로 혼사를 평가함

진명: 정현의 처남. 옥벼루 답례를 제안함

구성

앞부분: 정현이 임규를 사위로 정하고 진담 부자의 청혼을 거절함

발단: 정 씨 집에서 임씨 집안의 채례를 받고, 예물을 둘러싼 상반된 반응이 드러남

전개: 정연경이 모친에게 임규의 외모를 완곡히 전하고, 부인은 임규를 직접 보고자 번민함

위기: 진상문이 간교한 계교로 정 씨 집에 드나들며 혼사 훼방을 꾀함

절정: 정현의 생일 잔치에서 임규의 추한 외모가 드러나 좌중이 대경실색하고 진상문은 분기탱천함

전체 줄거리

정현은 임자순의 아들 임규의 재능을 알아보고 사위로 삼기로 하며, 진담·진상문 부자의 청혼은 거절한다. 정 씨 집이 임씨 집안의 채례를 받자 진담은

예물이 박하다고 냉소하지만 정현은 예의 본질을 들어 반박하고, 진명의 제안대로 옥벼루로 답례한다. 아들 정연경은 임규의 외모가 곱지 않음을 완곡

히 전하고, 이를 들은 부인은 임규를 직접 보고자 번민한다. 정현의 생일 잔치에 임규가 나타나자 좌중은 그 추한 외모에 놀라고, 정연양에게 미련을

둔 진상문은 정현을 헐뜯는 속마음을 품는다. 서술자는 '범상한 무리가 어찌 영웅을 알겠는가'라며 임규의 진면목을 알아보지 못하는 세태를 논평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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